
정물화의 질감을 가진 인물화의 장식 가치 

반이정  

 

다소곳이 무릎에 두 손 얹고 웅크려 앉은 남자, 자기 몸을 제 팔을 벌려 스스로 껴안은 뒷

모습의 여자, 무성한 초록 숲에서 머리‧손목‧발목 부위만 노출한 인물, 열린 출입문 앞에 달

마티안과 나란히 선 남자 그리고 그 남자처럼 재현 대상의 몸통을 일정한 패턴으로 채운 대

상. 이우림의 회화는 이처럼 동일한 대표 도상을 발전적으로 반복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각

인시킨 경우라 하겠다. 그의 대표 도상은 서너 개의 고정된 제목을 번갈아 달면서 제시되었

고 그것이 각인 효과로 이어졌다.   

 이우림의 화면에는 허리가 움푹 파인 도자기 체형에 댕기 머리를 한 여자, 부치 커

트 스타일의 남성 캐릭터, 청회색 피부를 한 표정 없는 얼굴이 대표 캐릭터로 자리를 잡았

다. 이런 대표 도상은 ‘산책’, ‘몽(夢)’, ‘숲속에서’처럼 고정된 제목을 달고 제시되어 왔다. 그렇

다고 특정 도상이 또 다른 특정 제목과 독점적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부치 

커트 머리로 문 앞에 웅크려 앉은 남자는 2002년 작업에선 ‘몽(夢)’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만, 2020년 작업에선 ‘숲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제시된다. 달마티안과 나란히 있는 검정 꽃무

늬 패턴 사내도 2009년에는 ‘산책’이지만, 2021년에는 ‘숲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출현한다.  

 데뷔 초 검푸른 숲에 단독자로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는 이후 변형된 계보로 이어

져 왔는데, 경우에 따라 2020년 전후에 제작된 <붉은꽃>(우레탄에 유채, 34×12×50cm, 

2017) 같은 조각 작품에서 보듯 종래에 그의 평면 회화에서 대표 도상을 자주 소환된 머리

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감싼 부르카 같은 원피스 차림의 여성 도상을 입체 조형물과 설치물

로 확장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후반 전후로 프랑수아 제라르의 <프시케와 에로스(Cupid 

and Psyche)>(1798) 같은 고전주의 시대 명화나 마르크 샤갈의 <생일(Birthday)>(1915)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초현실주의 회화를 자기 스타일로 전유한 작업을 출품하기도 했으며, 

평평한 꽃무늬 패턴으로 채운 몸통의 재현 방식은 최근 몇 년 사이 하얀 바탕에 코발트빛이 

대비되는 청화백자 문양으로 옮겨가는 시기를 거치기도 했다. 청화백자의 유선형 몸체는 자

연스레 여성의 뒷모습, 부엉이, 돼지, 토끼 같은 생명체의 유선형 몸체와 동기화되어 나타난

다. 그 결과는 재현 대상이 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고정불변의 정물 같은 관람 대상으

로 지각된다.  

 자기 브랜드로 각인된 대표 도상, 고정된 작품 제목, 단독으로 존재하는 등장인물, 

거기에 더해 2000년대 중반 전후로 그림 속에 출현한 여러 대상이 줄곧 상호 연관성을 고

려하지 않고 각기 단독으로 존재하는 듯 보이는 점, 하나의 도상이 각기 다른 제목으로 연

달아 출현하는 점 등 전반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 이우림의 작품세계는 주제나 서사가 아닌 

첫인상과 장식적 가치에 방점을 둔 회화, 변화된 회화의 경향이라고 가정해 본다.  



 이우림 작업은 종래 발표된 작가 노트와 평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오가는 지점을 재현한 작업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는 현실과 비현실(상상)을 같은 공

간에 안배하는 설정으로 나타난다. 이런 설정은 상반된 성격이 충돌하면서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회화적인 효과를 만들어 낸다. 수풀림을 배경으로 그의 대표 도상 중 하나인 제 

팔로 자기 몸통을 부둥켜안은 여성의 뒷모습과 허공 위에서 수영하듯 붕 떠 있는 벌거벗은 

사내를 안배한 <Summer>(캔버스에 유채, 194×150cm, 2017)나 푸른 벌판 위로 꽃무늬 패턴

의 몸통을 한 현대인과 신윤복의 풍속도 화첩에 출현하는 조선시대 민간인을 안배한 <산책

>(캔버스에 유채, 228×182cm, 2019)은 화면 안에 상반된 성격을 충돌시켜서 이질적인 긴장

감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긴장감이 이우림의 작업 대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대개 한 명, 더러는 두어 명의 인상적인 캐릭터를 내세우는 이우림의 인물화는 정

물화처럼 제시된다. 꽃무늬와 갖가지 패턴으로 채워진 ‘도자기 형태’의 몸매를 앞세운 여성 

인물화는 뒷모습만 보여줄 뿐 얼굴 표정을 가리고 있다. 이미 충분히 무표정한 등장인물은 

청회색 피부로 더욱 ‘무기체의 정물’처럼 관람된다. 그의 작업 연보를 볼 때 초반 대표작처

럼 인식되는 웅크려 앉은 남자의 인물상도 손과 발을 한데 모은 자세 때문에 도자기 정물처

럼 지각되며, 꾹 닫은 입과 눈은 복잡한 서사를 간단명료하게 압축해 버린다.  

 거의 동일해 보이는 그림이 다른 제목의 연작에 출현하는 것도, 작품 제목이 지칭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비중을 두기보다 제목의 울타리에 한정되지 않고 첫인상의 시각적 효

과와 장식 가치에 비중을 뒀던 미술의 원형 혹은 선호도 높은 미술품의 원점을 연상시키기

도 한다.  

 요즘 세대의 회화 작가는 평면에 국한하지 않고 2차원 평면과 3차원 입체를 오가

며 장르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병행한다. 그뿐 아니라 단 하나의 고유한 매체에 예속되지

도 않는다. 이우림도 자신의 작업에 단골처럼 등장시킨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감싼 부

르카 같은 원피스 차림의 여성 도상을 그림처럼 납작한 평면 조각으로 제작한 바 있다. 추

상미술은 미술이 당도할 수 있는 최후 종착지라고 해석되던 시절이 있었다. 20세기 중반 전

후로 추상미술의 전성기가 끝난 이후로도 추상적인 외형을 갖춘 동시대 미술 작품은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최근 ‘추상임직한’ 회화들은 20세기 추상회화와 비교해 사용하는 문법이 다

르다. 오늘날의 새로운 추상회화는 뉴미디어와 인터넷을 체험한 세대가 선배 세대와는 차원

이 다른 미감을 체험한 세대이다. 동시대 미술의 중요한 흐름은 회화의 변화이다. 구상과 추

상으로 엄격하게 양분되던 장르적 사고방식도 재고되고 있다. <산책>(레진, 캔버스에 유채, 

117×91cm, 2020)은 이우림의 고정적인 연작 ‘산책’으로 묶였지만, 제목이 지칭하는 바와 같

이 산책하는 모습 또는 이동성과는 무관한 대상을 독립적으로 옮긴 작업이다. 이 작품을 채

우는 대상은 청화백자 문양을 한 부엉이이기도 하며, 인물의 두상이기도 하고, 용도를 알 수 

없는 긴 막대이기도 그리고 선인장이기도 하다. 상호 연관성이 없이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 



이 구상적인 재현물이 평평한 색면 추상 배경 위에 나열되어 있다. 이는 주제 과잉으로 치

닫는 동시대 미술 신(scene)이 초래한 만성적인 피로감에 대비되는 최소주의 미학과 연결되

리라.  

 장식미술이라는 용어는 기능적 용도와 외관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물로 곧잘 정의된

다. 인테리어 건축 공예 등이 장식미술에 속하며 순수미술과는 구분되는 형편이다. 순수미술

과 장식미술의 구분은 일견 타당해 보이면서도 선명하게 나눌 수 없는 이유는 고대 중국 미

술이나 초기 중세 미술, 이슬람 미술처럼 유구한 역사의 미술품이 장식미술의 범주에 속하

는 사정으로 설명된다. 더구나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시기마다 존중받는 미술품 중에는 장식 

가치로 주목받은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후반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은 미

술이 아닌 대량생산물에 독창적인 장식 가치를 도입하려 했던 집단적인 시도로 기록되고 있

고, 1970년대 중반 이후로도 미술공예운동에 자극받은 일군의 미술가는 이슬람, 비잔틴, 켈

트 지역에서 생산된 직물 모자이크 자수 벽지 등에 영감을 받아 장식적 가치에 방점을 둔 

미술 작품을 제작했다.  

 이우림의 인물화가 정물화의 질감에 가깝다는 해석은 앞서 밝힌 바 있다. 그의 대

표작을 살펴보자. 부치 커트 머리로 문 앞에 웅크려 앉은 남자 그림은 제목이 ‘몽(夢)’(2000)

으로 붙어 있건 ‘숲속에서’(2020)라고 붙어 있건 제목이 지칭하는 의미에서 떨어져 나와 잘 

다듬어진 장식품, 도자기 정물에 가깝게 존재한다. 무릇 이우림의 그림 속 주인공은 이처럼 

다양한 정물 가운데 도자기에 근접한 형태로 재현되어 왔다. 다소곳이 제 몸통을 두 팔로 

부둥켜안은 여성 도상을 보자. 이 작품은 제 팔로 자기 몸통을 부둥켜안거나, 숲에서 누군가

의 팔이 불쑥 나와서 여성의 몸통을 껴안거나, 그 두 가지의 경우로 해석되어 온 것 같다. 

어느 것이어도 상관없이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원피스 차림 여성의 인체는 도자기 정물과 

겹쳐서 생각된다.  

 이에 더해 이전까지 대상의 몸통을 채웠던 꽃무늬 패턴이 2019년 전후로 청화백자

의 문양으로 대체되면서 정물화의 특징을 보다 더 부각하고 있다. 최근작 중 <산책>(레진, 

캔버스에 유채, 160.2×130cm, 2021)은 종래 꽃무늬 패턴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했던 여성의 

몸통 무늬가 청화백자 문양으로 대체되어 인체의 유선형과 도자기의 곡선이 동기화되면서 

인물을 보다 더 정물처럼 보이게 한다. 이우림의 작업의 계보에는 관람 가치가 면면히 흐르

고 있는데, 대표 도상으로 출현하는 뒷모습의 여성 인체가 만드는 유선 형태는 자연스레 도

자기라는 정물을 연상시키면서 장식 가치를 보탠다. 재현 대상의 외형이 지닌 ‘도자기다움’

은 2020년 전후로 새로운 재료의 발견을 통해 더해지는데, 그것은 레진 효과이다. 레진은 

평면 회화의 표면에서 도자기의 심미적 효과를 만들었다.  

 초기 작업부터 화면 내에서 부수적인 몫을 수행한 그림자도 2019년 전후로 더 전

면에 나선 느낌이다. 이우림의 작업 연보를 통틀어 원근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자가 추가



된 적은 없어 보인다. 한 화면에 출현하는 대상이 제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림

자도 독자성을 지닌 요소로 보인다. 검푸른 숲속에 깃든 남성 그림 연작에는 이마 위로 나

뭇잎 그림자가 드리워 있지만, 이마에 덧댄 그림자는 남성의 머리 위에 매달린 나뭇가지의 

존재를 지칭하려고 쓰인 게 아닐 것이다. 이들 그림자의 역할은 밋밋한 인물의 표정에 더해

지는 작은 시각적 드라마에 가까울 것이다. <닭이 있는 풍경>(레진, 캔버스에 유채, 

73×91cm, 2020)은 전경의 좌우에 놓인 축음기와 수탉이 서로 무관한 관계인 양 단독으로 

존재하지만, 밑단으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와 데칼코마니를 이루면서 균형미를 만들어 낸다. 

이 작업은 이우림의 연작이 그러하듯 다른 제목으로 한 해 전에 비슷한 구도로 재현된 바 

있으니 <여인>(레진, 캔버스에 유채, 91×73cm, 2019)이 그것이다. 두 작업의 화면을 구성하

는 요소는 거의 같다. 닭, 축음기, 선인장(혹은 화분), 젊은 여인. 두 작업 모두 원근법에 지

배받지 않는 평평한 추상적인 배경 위로 4가지의 구상적인 시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공존하

도록 설정했다. ‘닭이 있는 풍경’ 같은 제목을 딴 1년 후의 작업 <닭이 있는 풍경>(레진, 캔

버스에 유채, 160.2×130cm, 2021)은 같은 제목을 사용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한 해 전 작업

과 판이하다. 붉은 백자 문양을 몸통에 두른 수탉만 같을 뿐 축음기, 선인장 여인의 위치에 

고양이와 부둥켜안은 남녀가 들어섰다. 이처럼 고유한 도상은 또 다른 고유한 제목에 독점

적으로 예속되는 일이 없다. 연작 제목은 같지만 판이한 구성의 작품이 있는가 하면, 거의 

동일해 보이는 두 개의 작품이 전혀 상이한 제목을 달고 있기도 하다. 이는 작품이 지칭하

는 내용과 주제에 비중을 두지 않고, 제목이 지칭하는 고정된 의미에 한정하지 않으려는 태

도 때문일 것이다. 주제에 예속되지 않고 첫인상의 시각적 효과와 장식 가치에 비중을 둔 

작업은 미술의 원형 혹은 선호도 높은 미술품의 원점을 연상시킨다. 

 급기야 <산책>(2019)에는 주인공 격인 청화백자 문양을 몸통에 채운 부엉이 앞에 

달리는 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호랑이가 있는 풍경>(2021)에는 주인공 격인 빨간 백자 

문양을 몸통에 채운 호랑이 앞에 의자에 앉은 남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두 그림 모두 

그림자를 드리운 ‘달리는 말’이나 ‘의자에 앉은 남성’은 종적을 감춘 채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대상의 부수 효과로서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그

림자이다.  

 

‘산책’, ‘몽(夢)’, ‘숲속에서’처럼 고정된 제목 아래로 느슨하게 분류되는 작업, 표정 없는 얼굴

과 인물화의 묘사에 인물의 후면과 측면을 내세워서 요란한 스토리텔링에 침묵하는 인물 캐

릭터, 정물화의 질감을 지닌 인물화, 한 화면에 등장하는 요소가 상호 연관성보다 독자적인 

존재감을 앞세우는 점, 꽃무늬 패턴에서 청화백자 문양으로 채워진 인물과 사물의 장식적인 

몸통, 이 모두는 과유불급의 스토리텔링 미술의 시대와는 저무는 와중에 출현하는, 변화된 

회화 양상의 징표이다. 


